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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김강민 예우…SSG는 못 했고, 한화는 했다

차승윤 기자 구독+ 등록 2023.11.27 08:05

한화 이글스 김강민이 남긴 손 편지.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한화 이글스가 김강민(41)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냈다.

한화는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김강민이 포함된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23년 동안 원클럽맨이었던 김강민의 커리어에 두 번째 구

단명이 새겨진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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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앞서 22일 2차 드래프트에서 김강민을 4라운드 22순위로 지명했다. SSG 랜더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그를 영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

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수도, 구단도, 양 팀 팬들도 불편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았다.

한화는 지명 당일 김강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선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튿날 손혁 한화 단장이 전화로 교감을 나

눴다. 김강민은 24일 한화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구단 측에 선수 생활 연장 의사를 전달했다. 손혁 단장은 이 자리에서 베테랑 김강민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고 결국 설득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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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로 이적하게 된 김강민의 지난해 모습. IS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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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 한화 이글스 단장.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한화는 이번 영입에서 김강민의 기량, 즉 미래 가치를 꾸준히 강조했다. 여전히 1군에 대타, 대수비로 자리가 있는 건 물론 선발 출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선수 생활 연장을 고민했던 김강민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다. 한화는 김강민이 써온 SSG 팬들을 향한 손 편지도 함께 전달

했다. 'SSG 레전드' 김강민의 정체성이 망가지는 일 없이 한화 유니폼을 입혔다.

한화와 달리 SSG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다.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할 수는 있었으나 그 후 대처가 문제였다. '은퇴해

야' 은퇴 경기를 치르고, 영구결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여론만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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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마지막 해를 보낸 알버트 푸홀스. 사진=게티이미지

김강민은 SSG에서 23년을 뛰었다. 한화에서 1~2년을 뛰더라도 SSG 구단이 프랜차이즈 스타의 가치를 지켜주는 건 어렵지 않다. KBO리그와

달리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는 이적한 레전드 선수들도 친정팀의 존중을 받곤 한다. 이적 발표가 나오면 구단은 가장 먼저 "고마웠다"고

메시지를 발표한다.

상대 팀으로 만나도 마찬가지다. 더 큰 계약을 좇아 LA 에인절스로 갔던 알버트 푸홀스는 은퇴 시즌 친정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돌아와

홈팬들의 뜨거운 애정을 받고 은퇴했다. LA 다저스에서 부상 제외 4시즌만 뛴 류현진도 올 시즌 다저스타디움을 방문해 옛 친정팀의 환영을 받

았다.

SK 와이번스 시절 손혁 단장의 모습 .사진=SSG 랜더스 제공

영구결번만 네 명인 한화는 레전드 선수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알았다. 잡음을 최소화해 상대 프랜차이즈 스타를 영입했다. 반면 SSG는

마지막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유망주 1명은 지켰을지 몰라도, 팀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레전드를 향해 제대로 된 이별 인사조차 하지 않

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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